
산자부는 L G화학의 시녀인가!

산업자원부가 1 9 9 9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통합으로 생산·판매부문에서 상당한 경영상의

시너지효과가 나타났다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한다. 왜 느닷없이 발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짐작이 가고도

남는 구석이 있다.

산자부가 장관까지 동원해 2 0 0 0년 이후 줄곧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열정을 쏟고 있는 L G화학-호남석

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안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화

학산업계 인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. 더군다나 강철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공정위의 분위기가 독과점을

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.

즉, 산자부가 나서서 석유화학 통합효과를 선전하지 않으면 L G -호남 컨소시엄의 현대 인수가 물 건너갈

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 공정위의 심사에 맞춰 갑자기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까지 법석을 떠는 것

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.

그렇다면 산자부가 석유화학기업 통합을 적극 외치면서 L G -호남의 현대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진

짜 이유는 무엇일까?

산자부의 주장대로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의 생산능력이 너무나 왜소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기

때문일까?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. 화학사업 진출권 허가를 놓고 콩고물에 떡고물

까지 챙기던 산자부 공무원들에게서 애국심이 살아나 국가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면 다행스러운 일

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? 그러나 산자부 공무원들의 애국심에서 나온 충정이라고 생각하는 화학산업계 인

사는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고, 대한민국 국민을 통틀어도 6 0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. 국가공무원 6 0만명의

1만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아마도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. IMF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도

잠잠하던 L G화학이 갑자기 현대 인수에 나선 것도 그러하려니와, 전임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 기회 있을

때마다 석유화학기업 통합을 강조하면서 산자부가 석유화학 M & A를 주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말 못할 사

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별기업들의 M & A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

가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지원홍보에 나설 수 있겠는가?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.

청와대와 L G그룹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산자부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가설도 설정할 수 있으나 그렇

지는 않을 것이다. SK 수사가 한창이고 다음 수사대상으로 L G와 한화가 거론될 때 경제를 고려해 수사연

기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추론이 가능하나,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성으로 보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

생각이 든다.

그러나 호남석유화학이 L G화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고자 나선 것은 결과적으로

L G화학만 유리할 뿐 호남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자금만 투입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호남이

전혀 몰랐을 리 만무한데도 불구하고 호남이 L G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점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.

만약, 공정거래위원회가 L G -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

수를 허가하더라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나쳐 독과점 가능성이

높은 EG(Ethylene Glycol) 부문을매각하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

승인하면 호남은⌜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⌟신세로 전락할 것이

분명하다. 즉, 호남석유화학은 투입자금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

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

반면, LG화학은 PVC 및 Styrenic Resin 사업 강화전략에 맞춰

SM 및 E D C의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렌 및 벤젠을 손쉽게 확보할

수 있어 핵심전략에 딱 들어맞는다. 특히, 현대의 PVC 사업을 이

미 인수해 대산단지에서도 에틸렌- E D C - P V C로 이어지는 PVC 체

L G화학의 PVC 인수시너지효과

물류 생산성 원가절감 원료구매 인원감축

2 5
2 1

6 3
5 9 6 0 6 0

3 7 3 7

6 6

억원
8 0

7 0

6 0

5 0

4 0

3 0

2 0

1 0

0



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, 대산단지가 중국과도 가까워 PVC 합작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

T i a n j i n과 ABS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 N i n g b o에 원료를 공급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석유화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비전문가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호남이 전혀 계산하지

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. 분명 누구가의 압력에 의해 L G -호남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현대 인수에

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.

L G화학과 산업자원부의 유착관계를 검찰이 수사해야 할 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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